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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2023. 7. 24. 
전라남도 대변인

실과 축산정책과 과장 박도환 팀장 김성진 ☎ 286-6550

전남 사슴농가, ‘우수사슴 선발대회’서 최우수상 등 수상!
-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등 개량 효과로 농가 소득 향상 -

  

□ 전남도는 지난 7월 20일 충남 예산군에서 개최된 ‘2023년 제31회 우수사슴 

선발대회’에서 나주 진성사슴농장 윤미연 대표가 최우수상(농촌진흥청장상)을 

수상했다고 밝혔다.

□ 우수사슴 선발대회는 고품질 녹용을 지닌 우수 혈통의 사슴을 발굴하기 위해 

매년 (사)한국사슴협회에서 개최한다. 올해는 전국 46농가에서 81마리를 

출품하여 최우수상 등 총 12개 부문에서 경합을 벌였으며, 시상은 총 12점에 

1,8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었다.

□ 나주 진성사슴농장에서 출품한 사슴의 녹용은 중량이 20kg이 넘고 뿔의 

좌우대칭 등 외관이 우수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우수 사슴을 

사육한다는 영예와 함께 상패와 부상으로 2백만원을 받았다.

□ 이 외에도, 곡성 오산사슴농장 정환대 대표가 녹용중량부문 최우수상을 수상

하였고, 신안 일구사슴농장 이상현 대표도 특별상인 양록신문사장상을 수상

하는 등 전남 사슴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.

□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은 “도내 사슴농가의 최우수상 등 입상을 축하하며, 

우리 도는 사슴농가에게 매년 인공수정료 지원 등을 통해 혈통 개량을 

촉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전남 사슴이 대한민국 대표 사슴으로 도약할 수 

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   ※ 사슴 사육현황(통계청,‘21년) : 89농가 2,383두(전국 23천두의 10%)

   ※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(’23년) : 500두, 280백만원


